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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4월 13일(화)부터 조합간부 윤리위원회를 신설 운영한다. 이는 앞서 지난 12일(월) 발대식을 가진 ‘청년위원회’와 함께 지난 KT노동조합 제14대 위원장 선거 공약사항으로 노동조합은 이의 이행을 통해 조직기강을 확립하고 노동조합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조직기강 확립을 통한 조합원 신뢰도 향상 외에도 ▲기본에 충실한 조합간부상 확립 ▲조직의 건전성 및 윤리성 확보 ▲조합간부의 조합활동 긴장감 조성을 통한 조직기강 확립 ▲투명한 노동조합 건설 등이 추진 목적이다. ��‘청년위원회’의 신설은 기성세대와 2030 청년세대 조합원의 간격을 좁히고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는 노동조합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면, ‘윤리위원회’의 신설은 솔선수범해야 할 조합간부의 태만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과거에는 조합간부를 대상으로 한 윤리위원회가 운영된 적이 없다. 그 동안 조합원 및 현장에서 간혹 들려오던 일부 조합간부의 의무 방기를 감안하면,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위원장, “직무태만을 경계하고 윤리의식을 높여야 조합원에게 윤리위 무용론 소리를 듣지 않을 것”��따라서 14대 집행부는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 간부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상벌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이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조합활동 풍토를 조성한다면 윤리위가 열릴 상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앙 및 지방 상집, 지부장 할 것 없이 전 조합간부가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고한 윤리관을 가지고 활동을 펼치는지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대표위원 : 심우승 사무총장�○ 위원    : 김덕경 부위원장, 박경윤 사무처장, �            김인관 조직처장, 변우영 정책실장 �○ 간사    : 황윤구 조직기획국장�








조합간부 윤리위원회 신설 �노동조합 14대 위원장 선거 공약사항으로, 4월 13일부터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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